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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생존 전략 '개별활동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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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형우 기자]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점차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최근들어

국내 아이돌 그룹들에게 개별 활동은 당연히 거쳐야하는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룹 활동 후

개별 활동을 벌인 뒤 다시 그룹으로 뭉친다'라는 공식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더욱이 개별 활동을 통해 멤버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휘, 자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1석2조 효과를 내고 있다. 또 타 장르 도전으로 새로운 팬층이 형성, 유

입되면서 그룹 자체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내 대부분 아이돌 그룹

들은 개별 활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13인조 슈퍼주니어는 이와 같은 개별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대표적 그

룹. 김희철은 연기로, 강인은 DJ로 나서며 자칫 대규모 그룹이 겪을 수 있는 낮은 멤버 인지도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유닛 활동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슈퍼주니어의 값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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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개별 활동을 통해 멤버들의 끼를 최대한 방출시킨다는 소속사의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국내최고아이돌로 평가받는 동방신기 역시 마찬가지 범주다. 일본 활동으로 인해 개별 활동이

미진했던 동방신기는 시아준수가 CF 프로젝트그룹 애니밴드로 활동해 가능성을 타진했고 영

웅재중도 한일 합작 드라마 촬영을 마친 상태다. 동방신기의 그룹 파워가 개별 멤버들의 파워와

맞물려 더욱 큰 폭발력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메이저에 데뷔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룬 빅뱅 역시 올 한해 개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리더 지드래곤을 시작으로 태양 대성이 각각 올 하반기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탑(TOP)과 승리

역시 연기자로 나서며 입지를 확실히 다질 각오다. 일본 활동으로 인한 공백을 솔로 활동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S501도 개별 활동을 통해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김현중이 KBS 2TV '꽃보다 남자'에 출

연하며 대박을 쳤으며 박정민도 뮤지컬로 연기자 도전에 합격점을 받았다. 허영생 김규종 김형

준 역시 가수와 DJ를 오가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이 오히려 SS50

1이란 그룹의 위치를 격상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송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는 이미 성공적인 개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아가 KBS 1TV '너는 내

운명' MBC '신데렐라맨'에 출연, 차세대 여자연기자로서 각광을 받은 것은 물론 태연이 DJ로 활

약, 방송가의 극찬을 받고 있다. 이외의 멤버들도 솔로곡, 예능 프로그램들에 진출해 호성적을

거둬 소녀시대를 국내 최고 걸그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아이돌 그룹들이 개별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다. 또 이미지 변신이 그리 쉽지 않다"면서 "이런 맹점들

을 개별 활동으로 인해 해소하고 있다. 예전엔 개별 활동이 그룹 활동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

도 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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